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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총파업으로 돌파합시다!

지부교섭 결렬!

6월 15일(목) 10차 지부교섭에서 결국 교섭이 결

렬됐다. 지부는 진전없는 교섭을 잠시 중단하고 2주

간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사용자측에 충분히 논의

할 시간을 주고 진전된 제시안을 마련해서 7월 초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10차례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의 제시안은 단 2번 나왔다. 그

마저도 논의할만한 수준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노조할 권리 보장! 2017임단투 승리!

올해 지부는 노조파괴 사업장의 기나긴 투쟁에 종

지부를 찍고, 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창구단일화 폐기 노조법 개정 투쟁을 핵심적으로 

벌이고 있다. 복수노조법이 노조파괴에 악용되면서 

소수노조는 조합활동 자체가 완전히 가로막혀있다. 

유성, 엔텍, 보쉬전장, 콘티넨탈, 한국타이어, 현대성

우메탈 등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부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창구단일화 폐

기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지도록 꾸준히 실천활

동을 벌이고 있다.

임단협은 두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제시안 한 번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부는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해 7월 초 위력적인 총파업을 벌일 예

정이다.

한 날, 한시에! 한 뜻으로!

지부는 노조파괴-복수노조 사업장의 투쟁승리와 

2017 임단투 승리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전 지회, 전 조합원이 한 마음으로 투

쟁에 나서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작

년에 확인했다.

올해도 다시 한 번,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노조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는 위력적인 총파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지역

에서부터 강력한 파업으로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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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분쇄 시즌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하라!
2011년부터 우리 지역에 노조파괴 광풍이 몰아쳤다. 우리는 유성기

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웠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생활 중이고,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의 해고자

는 모두 복직했다.

이제는 노조파괴 분쇄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지부는 소

수노조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소수노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아예 행

사할 수 없게 만드는 창구단일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

비 중이다. ‘노조파괴 금지법’을 제정해 노조할 권리를 완전히 보

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강력한 투쟁

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노조파괴 금지법’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 노조파괴 악질 사업주 징역형

□ 노조파괴로 돈 버는 노무사 영구 퇴출         □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

□ 조합원만 표적으로 하는 직장폐쇄 원천 금지

*** 6/30(금)까지 전 조합원, 가족, 주변 친구들까지 서명운동에 동참바랍니다! ***

유성기업 회장 구속-원청 현대차 기소-복수노조법 개정

노조파괴 분쇄투쟁의 끝을 보자!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직접 지시하며 개입한 현

대차 임직원 4명도 드디어 기소됐다. 유성기업

에서 노조파괴가 벌어진지 6년만의 일이다. 

현대차는 2011년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가 벌

어질 당시, 어용노조 조합원을 늘리도록 지시하

고 개입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

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형사 책임

을 묻는 것은 최초다. 현대차가 ‘노조파괴 공

범’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동안 유성지회의 투쟁은 참 험난했다. 한광호

열사를 보내는 아픔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어려

운 투쟁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현대차 기소까지 이끌어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시켰고, 원청사인 

현대차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복수노조법 개정 투쟁까지도 하고 있다. 

유성의 투쟁은 노조파괴 분쇄 투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제 그 아름다운 끝을 함께 만들자.


